
윤성원 차관,“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”

- 26일 청주 건설현장 안전점검…안전관리 실태 점검·사고예방 총력 당부 -

□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6일(금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

민간 소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, 충청권 안전관리 계획과

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,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 

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윤 차관은 현장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

충청권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현장점검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,

“코로나-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건설현장을 이끌어 

온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ㅇ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“정부는 ‘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’을 위해 

‘국민생명 지키기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”면서, “국토부도 ‘건설

안전 혁신방안’에 따라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

으로 노력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ㅇ 이를 위해,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20%이상 감축

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및 1.6만개소 이상(작년대비 5배 이상)

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”

이라고 말했다.

□ 윤 차관은 청주 건축물 공사현장 내 추락방지망 등 안전 시설물과 

장비설치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,

ㅇ “지방청·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핵심주체로

확대된 현장점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, 점검결과의 질적 

수준도 제고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ㅇ 특히, “봄철 해빙기 특별점검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

비탈면, 지하 굴착 등 취약 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장감 

있는 점검과 관리”를 요청하였다.

ㅇ “건설현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가 되도록 현장에서 

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”을 

강조하였다.

ㅇ 또한, “정부도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건설과 아울러, 부도 건설

현장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

하고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“고 밝혔다.

□ 한편,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

준수하여 진행하였다.

2021. 2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